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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debtors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though research in this field 

is needed. The scarcity of research means that public policy and perception are being made with inadequate information and, 

to a certain extent, based on personal prejudices and misconcep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demographic, 

econom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debtors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For this study, an in-depth interview 

was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The focus of this study is debtors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y were all under 40 and received relatively high educations. Interestingly, they showed a high tendency to use debt and 

an inability to manage their money. They had short time horizons and imperfect self-control in consumption and borrowing 

decisions. Monthly income, expenditures, asset and debt of the debtors, and monthly payment to creditors were reported. There 

were a lot of reasons for their bankruptcy : business failure, job loss, the cost of raising children, and expenditures for entertainment 

causing them to file for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One of the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was the discovery 

that thei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nearly the same.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suggest that financial education 

and counseling must conside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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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화두 중의 하나는 ‘신용불량자’였

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는 ‘파산’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 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총재산으로서 총 채무를 완제

할 수 없는 지경의 경제적 파탄에 이른 현상을 말한다.

개인이나 가계가 파산에 이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먼저 개인적인 수준에서 살펴보면, 사업실패나 의료문제 

또는 도박이나 낭비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신용공급자의 

신용과다공급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

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파산의 원인을 찾아보면, 실패한 금융정

책과 지속되는 경기침체를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은 

변제능력을 넘어서는 많은 대출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경기침체

로 인해 실패하여 파산하는 경우처럼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은 미시․거시적인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파산의 요인들은 개인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경기침체는 지속되

고 있으며,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들 또한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 최근 주춤했던 신용과다공급의 문제도 최근 신용공급자

들이 길거리영업을 활성화하고 고금리 대출영업(카드론)에 집

중하는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함으로써, 반복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개인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재건형 파산 즉 개인회생절차와 청산형 파산 즉 개인파산절차

의 두 가지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소유 자산을 보유하면서, 미래

소득으로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시켜준다. 개인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는 반대의 협상

을 제시한다. 즉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미래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대신, 현재의 모든 소유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아서 경제적으로 갱생하도록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같은 파산절차이면서도 개인파산절차나 

회생절차와는 달리 유사한 절차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었고, 그 연혁 또한 짧다(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 그 결과 법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김용철, 2007), 제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나 채무자를 믿고 보증을 서준 보증

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자율을 인상함으로

써 이로 인한 손실분을 충당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채무자 자신에게도 

소송비용과 같은 직접 비용과 심리적 비용과 같은 간접 비용을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절차는 정기적인 소득

을 가졌으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채무자에게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안이 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복지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공공

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취약

한데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절차의 신청건수가 경제나 인구 

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는 개인파산제도가 제한적

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실제 파산상태이지만 아직 개인파산절

차를 신청하지 않은 잠재파산 계층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신청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가계부

문의 파산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며(유경원, 

2006), 이를 위해 아직 도입초기에 있는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국내․외적으로 개인파산에 관한 연구에 비해 개인회생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국외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제도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Drake & Morris, 1983; Sable, 

1983; McLaughlin, 1984; Williams, 1985; Butler, 1989; 

Sepinuck, 2000; Hilderbrand Ⅲ, 2005; Bermant & Braucher, 

2006),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Sullivan 등, 1994, 1997; Pollak, 1997; 

Norberg, 1999; Lown & Rowe, 2003; Norberg & Compo, 

2007; Evans & Lown, 2008),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개인회생의 제도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김경욱, 2003; 박승두, 2004; 박형준, 

2004; 정준영, 2004; 정갑주, 2006; 최정익, 2006; 김용철, 2007),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의 특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한국개

발연구원(2005)의 연구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교육 프로그램이 이를 토대로 

바른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복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개인회생 신청자

들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상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에게나 국가적으

로나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파산이 신용사회의 

인프라로서 잘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경우 최근 

파산절차의 남용을 방지하는 쪽으로 파산법의 개정이 이루어졌

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개인파산절차의 급증에 따라 개인파산

절차의 남용여부와 개인회생절차로의 유도에 대한 논의가 제기

되고 있는 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경제적 특성 외에도 부채에 대한 태도와 같은 심리적인 특성과 

부채증대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가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수행하고 있는 채무

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이 파산의 지경에 이를 



3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 111 -

만큼의 과다한 채무를 갖게 된 경위와 사회경제적 및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다양

한 특성에 대한 연구는 현행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함

으로써, 앞으로 개인회생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

적 및 교육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제도와 함께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공적 채무재조정 절차의 한 

가지로서,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

냐에 따라 향후 채무자가 겪게 되는 경제적인 조건은 매우 다르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매달, 생계비를 제외한 가처분 소득을 모두 사용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 파산선고 없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되도록 

하는 절차이다. 매달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임금소득자 뿐만 아니라 영업소

득자 등 영업소득신고의 유무나 고용형태에는 상관이 없다. 

단, 변제를 통해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때문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부채규모의 

제한이 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채권자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이나 가재

도구와 같이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을 제외

한 모든 재산을 이용하여, 채무를 최대한 변제한 후 면책결정을 

받아 새롭게 출발하는 절차로서, 절차의 신청에서부터 면책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짧다. 그러나 개인파산 신청자의 

경우 대부분 면제재산을 제외하면 변제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

이 거의 없고,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개인회생의 경우와는 달리 도박이나 과소비

로 인한 과채무 등의 면책불허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 면책을 허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는 면책을 받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

쳐야 한다. 먼저 첫 단계로 변제계획안이 제출되면, 개시결정 

후에 채권자의 이의에 대해 채무자가 진술을 해야 하는 채권자 

집회가 열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자들이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음은 향후 5년 동안 매월 이루어져야 하는 채무변제를 포함한 

예산인 변제계획의 인가(연체정보 등록해제) 단계이며, 인가가 

되면 개인회생위원의 감독 하에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폐지 또는 면책이다. 변제계획이 적절히 수행되

지 않으면 인가가 폐지되어, 연체정보가 재등록되고 추심이 

재개되지만, 변제계획이 잘 수행되면 잔여부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 대신 개인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은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하도록 장려

하기 위해, 도박이나 과소비와 같은 면책요건상의 제약을 두지 

않으며,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점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인파산절차 대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이유로는 ‘일정금액이라도 변제하는 것이 떳떳하다고 생각해

서’와 ‘파산시 사회적으로 매장되므로’라는 응답이 ‘자격제한

이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서’ 라는 응답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제도상의 차이보다는 부정적인 사회적인 

낙인(social stigma)때문에 개인파산절차보다 개인회생절차

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한국개발연구원, 2005), 파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면, 개인회생절차보

다 개인파산절차의 이용이 늘어날 것이다.

2. 개인회생절차의 현황

2004년 9월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자, 경제적인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파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 때문에 그동안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던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

생절차를 이용하였다(김용철, 2007).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건

수는 2004년 8,692건, 2005년 48,541건, 2006년 56,155건으로 

증가하다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시작

한 2006년을 정점으로 해서 오히려 그 수가 감소해서, 2007년 

51,416건, 2008년에는 지난 5개월 동안 19,153건이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면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개인파산절차에 대해서도 홍보가 많이 되어(김용철, 2007), 

개인파산절차의 신청건수가 2003년에 3,856건에서 2007년 

154,039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건수와 개인파산절차의 신청건수를 비

교해 보면, 2005년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율이 55.6% 

: 44.4%의 비율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건수가 많았지만, 2006

년에는 31.2% : 68.8%, 2007년에는 25% : 75%로 계속 감소하여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파산절차의 신청건수가 더 많았다. 

미국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자와 개인파산 신청자의 비율이 

1997년 43% : 56%(Lown & Rowe, 2003), 2005년 약 30% : 

70%(한국개발연구원, 2005)의 비율로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전통적으로 채권자의 측면에 서 있었던 유럽의 파산법은 

복지제도가 점차 민영화되어감에 따라 채무자를 더 보호하는 



4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26권 5호 2008

- 112 -

연  도절  차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개인파산(비율)

개인회생(비율)

3,856

-

12,317(58.6%)

 8,692(41.4%)

38,779(44.4%)

48,541(55.6%)

123,691(68.8%)

 56,155(31.2%)

154,039(75.0%)

 51,416(25.0%)

합  계(비율) 3,856(100%) 21,009(100%) 87.320(100%) 179,846(100%) 205,455(100%)

자료출처 : 김용철(2007), 2005년 이후 자료는 대법원 사법통계자료 이용

<표 1>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건수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유럽에 비해 복지제도가 부족한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채무자 옹호적인 파산법을 운용하였으

나 점차 부채를 더 많이 갚도록 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Huls, 1997). 특히 2005년 개정된 미국 파산법은 재산평가제도

를 도입하고 변호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

여 채무자로 하여금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기 어렵도록 하여 

개인회생절차로 유도함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 파산제

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다(김경욱, 2005). 우리

나라에서도 관련 소송 건수의 급증과 더불어 법적 제도적 장치

들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전인 1978년 

미국 파산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

에관한법률)과 개인회생절차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건수가 1년에 약 30만건 

이상인(Norberg & Compo, 2007) 미국의 경우, 아예 소송이 

기각되는 비율이 매우 높고(Sullivan 등, 1997), 개인회생절차가 

인가된 경우에도 약 13%가 개인회생절차의 초기에 개인파산절

차로 전환하였으며(Lown & Rowe, 2003), 개인회생계획을 수

행하는 채무자의 60%이상이 계획을 완료하지 못하여(Borrus, 

2002), 전형적으로 개인회생 채무자의 약 1/3만이 면책을 받는다

(Norberg, 1999; Norberg & Compo, 2007; Evans & Lown, 

2008). 우리나라의 경우 인가된 사건의 변제수행기간이 아직 길지 

않아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폐지된 

사건의 비율이 2006년 7월말 4.9%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 개인

회생절차를 수행하다가 중도에 폐지하고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

는 채무자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폐지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용철, 2007). 현행법에서는 개인회

생절차의 반복적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는 신청을 금지하고 있으나, 파산절

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 또는 폐지

된 경우에도 얼마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3. 선행연구고찰

개인회생 채무자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개인회생 채무자의 사회인구학적․경제적 변수에 대한 

논의에 비해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으로, 여기서는 개인회생 채무자의 사회인구학적․경제적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와 부채에 대한 심리적 변수의 영향을 

검토한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성별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2005)에 따르면, 개인파산절차 

신청자는 남성(34%)에 비해 여성(66%)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과 달리, 개인회생절차 신청자는 여성(42%)에 비해 남성

(58%)의 비중이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나, 성별은 파산관련 

절차들의 신청에도,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간 선택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라고 보고하였다.

Pollak(1997)은 과거에 비해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 

모두 부부공동소송과 남성소송은 감소하고 여성소송은 증가하

는 추세로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는 여성이 28.7%, 남성이 

25.1%이며, 나머지는 부부공동소송(46.2%)이라고 하였다. 

1992년부터 1998년까지 71건의 개인회생 소송에 대해 개인회

생 관재인(trustee)이 법원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분석한 

Norberg(1999)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48.6%, 남성이 31.4%, 

공동이 20%라고 보고하였다. 7개 연방법원의 1994년 개인회생 

소송 중 계통표집(systematic sampling)을 통해 표집한 795건

을 분석한 Norberg와 Compo(2007)의 연구에서는 평균적으

로 여성이 36.1%, 남성이 36.9%, 공동이 26.9%로서, 주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주의 인구분

포상의 차이와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연령

한국개발연구원(2005)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가 31세~40

세의 경우 가장 많았고, 50세 이하가 90.2%를 차지해 청․장년층

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61세 이상 고령자는 1.5%로, 

이는 노인층이 정기적인 소득원을 증명해야 하는 회생의 인가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음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또한 연령은 

파산관련 절차의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파산 또는 회생 간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Lown과 Rowe(2003)는 개인회생 채무자의 연령이 19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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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35.7세(중위수 = 33)라고 하였다.

(3) 교육수준 및 직업

한국개발연구원(2005)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 신청자의 교육

수준은 고졸이상이 88.1%로서, 25세 이상 인구 중 고졸이상의 

비중인 63.7%보다 월등히 높고, 개인파산절차 채무자에 비해서

도 상대적으로 고학력이며,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파산절차보

다는 개인회생절차 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84.8%가 임금근로자로서, 이는 

전체 근로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인 65.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들 중 전문직 및 사무직의 비중은 53.1%이며, 

자영업자에 비해 임금노동자가 파산관련 절차들을 신청할 확률

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개인회생 신청자의 직업보유기간

은 1년 이하인 경우가 6.7%이며, 5년 이상 장기근속의 경우는 

36.0%로 전체 근로자의 40.6%에 비해 낮으며, 평균 직업보유기

간은 62개월이다(한국개발연구원, 2005). 

Lown과 Rowe(2003)의 연구에서는 개인회생절차 채무자의 

직업보유기간이 평균 4.1년(중위수 = 1.5)으로서, 노동시장에서 

개인파산절차 채무자(평균 = 3.3년, 중위수 = 1)에 비해 상대적으

로 안정적인 지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Evans와 Lown

(2008)은 직업보유기간이 개인회생절차를 완료하여 면책을 받을 

가능성과 정적 관계에 있으며, 이는 실직여부가 개인회생절차

의 완료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4) 결혼여부 및 가구크기, 주거상황

한국개발연구원(2005)은 개인회생절차 신청자의 60.1%가 

현재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7.9%가 이혼경험이 있으며, 

또한 미혼인 경우 개인파산절차보다는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Lown과 Rowe(2003)는 결혼상태

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회생의 채무자는 42.9%로, 이는 해당 

지역의 결혼율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Evans와 

Lown(2008)도 미혼인 경우 1인 소득에 의지함으로써 실직이

나 비취업 문제에 대해 더 취약하므로 개인회생절차의 완료여

부에 부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개인회생절

차의 완료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한 로짓회귀분석 결과 미혼인 

경우 개인회생의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향이

라고 보고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2005)은 개인회생절차 신청자의 평균 가구

원 수가 3.4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3.1명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부양가족은 평균 1.5명이며, 가구원 

수는 파산관련 절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파산관련 절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Norberg(1999)의 연구에서는, 이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여성 신청자의 경우 2.06명으로 남성의 경우 2.59명과 공동인 

경우 3.73명보다 가구원수가 작았으며, Lown과 Rowe(2003)

의 연구에서는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 비상시를 

대비한 저축을 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개인회생 채무자의 평균 

가구원수는 3.3명(중위수 = 3)으로 미국평균 2.6명에 비해 많아

서, 저소득, 많은 가구원 수, 큰 주택, 자동자 문제의 조합이 

채무자를 재정적으로 더 어려운 상태가 되게 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Evans와 Lown(2008)은 부양자녀의 존재가 개인

회생절차의 탈락에 강한 예측자로서, 자녀양육비가 개인회생절

차의 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2005)은 개인회생절차 신청자의 자가소유

율은 5.95%이고, 55.4%가 임대, 30.4%가 무상거주로서, 이는 

전국 또는 서울시 전체의 주거상황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

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고, 자가소유여부는 

파산관련절차 선택과 개인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간 선택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파산관련 절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고, 자가소유의 경우 개인회

생절차를 선택하는 경향이라고 보고하였다. 국외 연구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신청자의 54%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Norberg & Compo, 2007), 주택 모기지 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완료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났다(Norberg, 

1999; Evans & Lown, 2008). Norberg(1999)는 이에 대해 

저당재산을 지키려는 의지가 개인회생절차의 완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 심리적 특성

(1) 부채에 대한 태도

이기춘과 박근주(1997)는 부채억제신조 준수정도가 낮을수록 

신용카드연체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이은영과 허은정(2005)

은 연체불가태도가 낮을수록 연체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집단간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로, 여대생과 주부 간 차이를 비교

한 김정훈(2000)은 신용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 인식과 조건적 

허용, 예산관리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부정적 인식과 조건적 허용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대학생소비자 

중 신용카드 이용집단과 비이용집단간 비교한 조사한 김효정

(2003)은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를 계획적 지출, 부정적 인식, 

무절제 사용, 조건적 허용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계획적 

지출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금융채무불이행

자와 연체미경험자 간 차이를 비교한 성영애와 정희영(2006)은 

신용사용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집단에서 더 

높았고, 신용결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연체미경험자 집단에

서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Thaler(1990)는 유동성을 제약하는 두 가지는 자본시장이 

주는 제약과 개인들 스스로 부과하는 제약으로, 후자가 개인의 

유동성제약에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부채에 대한 혐오감’

이라고 부르는 ‘단지 빚을 지지 않고 살겠다‘라는 자기 규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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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하였다. Livingstone과 Lunt(1992) 그리고 Lea 등

(1993)은 부채행동과 부채태도 간에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으

나, Lea 등(1995)은 부채가 많은 집단과 중간 집단, 부채가 

없는 집단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부채태도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2) 시간선호율(rate of time preferences)

현재지향적인 사고가 강한 경우 불확실한 미래의 요구를 

포기하고,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키며, 심지어 차용을 통해 미래

의 소득을 당겨쓰는 행동을 하게 된다(이승신 등, 2005).

신용카드에 대한 연구에서 Bar-Gill(2004)은 현재의 편익을 

크게 평가(할인)하고 미래의 편익을 더 적게 평가하는 소비자를 

'과장된 할인자(hyperbolic discounter)'라고 정의하고, 과장

된 할인자가 시간선호에 관한 경험이 적을 때, 미래 대출에 

대한 자신의 의지력을 과대평가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소비자

가 시간선호에 관한 경험이 적다고 하였다. 

비슷하게 부채 집단간 시간지평(time horizons)의 개념차이

를 조사한 Lea 등(1995)은 채무변제기간을 앞당기거나, 받을 

수 있는 돈을 1개월 후에 받도록 하는 제안에 대해, 부채가 

많은 집단은 주어진 보상보다 더 큰 보상을 원하거나 아예 

앞당기길 원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보고하였다.

(3) 자기통제(self-control)

할인율은 시간선호율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자기통제부족

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부채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정확히 계산과 함께 불확실에 대해서도 고려한 후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지만, 인간은 경제학의 기본 가정처럼 늘 합리적

이지는 않다.

생활주기이론(life-cycle theory)에서는 개인이 최적 소비계

획을 세우고 강철같은 의지로 이를 수행해 나간다고 가정하지

만, 실제로 개인은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자신의 

미래 행동에 제약을 가져올 선택을 하게 된다(Thaler, 1990).

Bar-Gill(2004)은 소비자들이 흔히 빌리지 말아야지 하는 

사전의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대출을 한다고 하면서, ‘약한 

의지력’의 다른 표현인 불완전한 자기통제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소비와 저축에 관련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획득시기와 대출결정 간의 시간 간격이 

미래 대출의 결과를 저평가하고 대출하게 하는 불완전 자기통

제를 가져오게 하며, 한 번에 큰 부채가 아니라 ‘한 번에 조금씩

(a-little-at-a-time)"’이 자아통제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하였다. 

실제로 신용카드 발급자들이 ‘안 써도 되니까 만들기만 하라’

며 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자기통제에 실패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불완전한 자기통제를 예상하고 펼치는 뉴로 

마케팅의 하나인 것이다.

3) 경제적 특성

(1) 월평균 가계소득과 지출

김용철(2007)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개

인회생사건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채무자의 소득

은 100만원 미만이 약 35%,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35%로서,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2005)은 월평균 가계소득은 

166만원이고, 월평균 소비지출은 121만원으로 평균적으로 약 

45만원의 흑자를 보여주었으나, 76.2%가 가계수지상 적자라고 

하였다. 이를 사회 전체의 평균에 비교했을 때 월평균 가계소득은 

92.8%, 월평균 소비지출은 61.5%로서, 소비지출이 채무상환으로 

인해 사회 전체의 평균에 비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소득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하위 20%와 상위 20%를 

제외한 전 소득 분위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개인 

부실 채무의 문제가 일부 저소득 계층에 고립된 문제만은 아님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파산절차보다

는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Norberg(1999)는 연구대상자의 연소득이 $14,400(중위수)

로서, 연구대상자의 1/3이 1996년 빈곤선인 $12,98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아서 소득측면에서 볼 때,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Lown과 Rowe(2003)의 연구에

서는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월평균소득($2,000 = 중위수)은 월평

균지출($1,598 = 중위수)보다 조금 더 많고, 이 중 $600(중위수)를 

지출하고 있는 주거비의 비중이 크며, 월 변제금액은 약 $400(중

위수)이라고 보고하였으며, Norberg와 Compo(2007)는 개인회

생 채무자의 연소득이 평균 $22,512이지만, 메릴랜드의 개인회생 

신청자의 경우 $14,958에서 테네시의 경우 $38,400으로 주(state)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면서, 이는 제도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상환정도에 대한 제도적 차이에 따라 신청여부가 달라

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 자산과 부채, 부채부담

김용철(2007)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자산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70%이상이라고 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2005)은 평균 

1,481만원으로 사회전체 평균의 27.7%에 불과했으나, 개인파산 

신청자의 343만원보다는 훨씬 많았는데, 이는 제도적인 특성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구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총부채는 6,480만원으로, 부채부담이 

클수록 파산관련 절차들을 신청할 확률이 높으며, 부채부담이 

적을수록 개인파산절차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산의 수준도 낮으며, 가계수지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지급불능 상황에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Norberg(1999)는 연구대상자의 총부채가 $20,746(중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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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소득대비부채비율은 123%(장기 모기지 제외)로서, 이는 

대다수가 소득에 비해 과중한 부채를 지고 있으며, 모든 소득을 

부채 상환에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득대비부

채비율과 개인회생절차의 완료는 유의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였

다. Lown과 Rowe(2003)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총부채가 

$41,626로서 개인파산 채무자의 경우보다 많고, 이중 무담보부

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개인파산 채무자의 2배였으며,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173.4%로서 개인파산 채무자의 194.5%보다는 낮

았다고 하였다.

(3) 원금변제율과 월 변제금액

한국개발연구원(2005)은 개인회생의 신청자가 변제계획서

에 제시한 변제기간은 평균 약 65개월이었으며, 변제율은 평균 

61.7%로서,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은 약 70만원이라고 하였고, 김용철(2007)은 약 

25%가 원금의 20%미만을 변제하고, 또 약 25%가 원금의 30%

미만을 변제하여, 개인회생 채무자의 약 50%가 원금의 30%미

만을 변제한다고 하였다. 또 월 변제금액은 20만원 미만이 

30%, 20만원~40만원 미만이 30%로서, 개인회생 채무자의 약 

60%가 매월 40만원 미만을 변제한다고 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2005)은 소득과 부채, 부채부담과 같은 경제

적인 변수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과 같은 파산관련 절차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으나, 성별이나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구학적 

변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Evans와 

Lown(2008)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면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한 결과, 기대와는 다르게 소득과 부채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결혼여부나 부양자녀유무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변수보다는 인구학적 변수가 면책을 

잘 예측한다고 하였다. 또한 Lea 등(1995)은 부채문제가 경제적

인 변수와 분명 상관이 있지만, 인구학적․경제적인 변수만의 

기능은 아니라면서 심리적인 변수들을 추가하였으나, 심리적 

변수보다는 인구학적․경제적 변수의 설명력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개인회생 절차의 이용에는 경제

적인 변수가, 절차의 수행에는 인구학적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채무

발생원인과 사회인구․경제적․심리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

로 파악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에 대해 바로 알고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자신 또는 가족원이 개인회생자

임을 밝히려고 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라

는 문제로 인해 표집틀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연구자

의 입장에서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연구방법을 

적용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잘 드러내지 않는 

집단이나 소수집단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유용한 

방법인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개인회생 채무자와 

이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와 사무장에 대한 심층면

접을 실시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한 표본의 크기는 남녀 각각 5명씩으로 전체 

10명 내외로 계획하였으며,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직업

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크기

는 한 명에서부터 연구자가 필요한 만큼, 혹은 주어진 시간과 

자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구할 수 있는 만큼에 이르기까지 다양

할 수 있다(Padgett, 2001).

먼저 광주광역시의 법무법인 1곳에 해당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개인회생 채무

자들 중에서 연구대상자를 추천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응답

률을 고려하여 남녀 각각 10명씩 전체 20명의 연구대상자 목록

을 요청하였으나, 9(여성 6, 남성 3)명의 연구대상자 목록을 

제공받았다. 제공받은 목록을 이용하여 전화로 면접참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쌍이 부부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 1명을 

제외하였고, ‘전화면접만 가능하다’거나 ‘365일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므로 불가능하다’고 한 2명과 2회에 

걸쳐 면접을 보이코트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 

면접을 완료하였다. 

2차로 광주광역시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 1곳에 연구대상자

를 섭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동안 해당 사무실에 접수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건수는 총 4건이었으나 1건은 신청을 

취하하여 총 3건을 인가받았으며, 이 중 면접을 허락한 남성 

2명에 대해서 면접을 완료하였다. 

면접은 2008년 1월 26일부터 2008년 3월 24일까지 이루어졌

으며, 이 기간 동안 총 7명(여성 2, 남성 5)의 연구대상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였고, 면접에 앞서 면접내용을 계획하고 

면접이 완료된 후에 조사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법률사무소와 사무장에 대해서도 면접을 실시하여, 면접내용

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2. 연구방법

먼저 각 변호사에게 소속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사람들의 목록에 의거해 순차적으로 전화를 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의도를 타진한 후, 면접에 응한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연구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다음, 

연구자가 제공받은 목록을 토대로 하여, 전화로 연구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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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참여의사를 재확인한 후, 면접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날짜와 시간은 연구대상자의 사정에 맞추어 정했으며, 

기본 면접은 2회로 계획하였으나, 사례에 따라 시간을 줄이고 

횟수를 늘리기도 하였다.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1회에 최소 

1시간 10분에서 최대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고, 면접이 완료된 

이후에도 연구대상자들이 연구자에게 사적인 이유(보험영업

이나 법률 자문)로 전화를 하거나,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근황

을 탐색하기 위해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면접 장소는 연구대상자의 가정형편을 탐색하고자 하는 의

도에서 연구대상자의 집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

나, 여성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가살이나 어린 자녀들에게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사적영역인 가정을 

공개하길 꺼려했기 때문에, 그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나 사무

실 주변의 조용한 음식점에서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사적

영역을 공개하지 않은 연구대상자들도 대부분 면접도중에 자신

의 주소를 밝혔다. 

매 회 연구대상자의 양해를 얻어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하

였는데, 대부분은 이를 비교적 쉽게 수용하였으나, 남성 1명은 

이를 거부하여 면접내용을 최대한 기록하였다. 녹음된 주요 

내용은 연구보조원 1인의 도움을 받아 녹취하였으며, 다른 

연구보조원 2명에게 녹취 기록을 확인하여 누락된 사항을 확인

하도록 하였다. 

3. 면접지침

심층면접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루어지는 면접과는 달리 

면접내용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좋은 질문을 통해서 

좋은 자료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구조화된 면접

(non-structured interview)은 보다 새로운 정보와 통찰을 가

질 수 있어서 엄격한 지침을 갖는 것보다 좋을 수 있으나, 

필요한 정보를 놓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면접지침

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구조화된 

지침을 가지고 진행하는 면접조사는 설문조사를 말로 대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회생자의 사회적 관계유지나 심

리적인 특성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생활실태와 부채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 반구조화된 면접을 사용한다. 

반구조화된 면접은 탐색해야 할 일련의 질문이나 쟁점을 미리 

가지고 시작하지만 정확한 언어화나 질문의 순서를 미리 결정

하고 면접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상황과 연구

의 진행에 따라 질문내용과 연구의 방향을 재구성하는 등 유연

하게 반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준비한 기본적인 면접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 직업경력, 결혼 및 이혼 경력, 주거 상황을 포함한 사회인

구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가계수지와 자산보유상태를 

파악한다. 셋째, 부채규모 및 부채부담정도를 파악한다. 넷째, 

부채태도, 시간선호율, 자기통제, 소비태도 등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한다. 다섯째, 채무발생경위와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시 도

덕적 문제의 유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4.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1) 교육수준과 직업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 방송국 교통제보 상담원

으로 일하고 있으며, 한국방송통신대에 6년째 재학중이다. B씨

는 대학을 졸업한 후 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결혼하면서 학원을 

차렸으나 실패한 후 계속 과외를 하였으며, 최근 친정오빠와 

재혼한 남편이 자금을 대서 다시 학원을 시작하였다. B씨의 

전남편은 정치에 뜻을 두고 정당활동을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사업을 벌였고 사기를 당해 실패했다. C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8년동안 군인으로 근무하였으나 신용문제로 그만두고, ’노

가대‘를 거쳐, 매형이 운영하는 급식업체에서 배달일을 3년째 

하고 있다. D씨는 대학졸업 후 외환카드에서 근무하다가 2003

년 회사합병으로 인해 퇴사하고, 2년간 무직으로 지낸 후 외국계 

보험회사의 부지점장으로 들어갔으며,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지만 회생자라서 불이익을 많이 받아‘ 알아보고 있는 상태로, 

2년 전 대학원을 한 학기 다녀서 연구대상자들 중에서 교육수준

이 가장 높았고, 부인은 학원강사이다. E씨는 대학졸업 후 지금

까지 자동차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직장만 다녀서는 

힘들어서‘ 여러 가지 부업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부인은 주부이다. F씨는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전문

대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17년째 일용직인 군청 소속의 미화원

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부인은 오래 전에 보험회사 영업사원을 

잠깐 한 것 외에는 계속 주부로 있다가, 남편이 회생절차를 

시작하면서부터 건축회사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다. 연구대상

자들 중에서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G씨는 ‘집이 시내여서 주먹

질도 하고 놀다가’ 고등학교를 중퇴하였고, 이후 가구제조공장, 

가구장사, 옷장사, 소개소, 다방, 택시운전을 거쳐 현재는 버스

운전을 하고 있으며, 정규직이 된지는 3년쯤 되었다.

2) 가족상황과 주거상황

미혼인 A씨는 2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나서 부유하게 자랐으

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가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고, 친지들 

집을 전전하다가 현재는 원룸에서 혼자서 생활하고 있으며, 

채무변제가 모두 끝날 때까지는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 

B씨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이 심한 구타로 이어져 

결국 이혼하였는데, 최근 재혼하여 19평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1남 3녀 중 막내인 B씨의 형제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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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연구대상자
성  별 연령(배우자) 교육수준(배우자) 직업(배우자) 자녀/결혼상태(자녀연령) 주거(형태)

A씨

B씨

C씨

D씨

E씨

F씨

G씨

여

여

남

남

남

남

남

28

41

31

39

42

42

47

 

(39)

 

(37)

(40)

(37)

 

대재

대졸

고졸

대학원재

대졸

전문대졸

고중퇴

 

(대졸)

 

(대졸)

(고졸)

(대중퇴)

 

회사원-계약직

학원원장

식자재배달

보험회사부지점장

회사원-정규직

미화원-일용직

버스기사-정규직

 

(공동운영)

 

(학원강사)

(주부)

(회사원)

 

무 / 미혼

무 / 재혼

무 / 미혼

1남2녀(3세, 5세, 초2)

2녀(중1, 중3)

2남(초5, 중1)

1남1녀 / 사별(중1, 고3)

월세

월세

무상거주

월세

무상거주

월세

영구임대

(원룸)

(아파트)

(사택)

(아파트)

(주택)

(주택)

(아파트)

<표 2>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넉넉하다’. 3남 1녀 중 막내인 C씨는 매형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누나 집에 ‘얹혀’ 살고 있으며, 결혼을 해야 하는데 

‘신부 부모님이 신불자를 좋아할 리가 없어서’ 그 시기는 짐작할 

수 없다고 하였다. D씨는 3남1녀 중 세 번째로서, 형제들의 

경제적 수준은 ‘다 비슷비슷’하며, 부부와 세 자녀가 32평의 

전월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절차

를 신청하여 변제하고 있다. 또한 D씨는 초등학교 2학년, 5세, 

3세의 자녀를 두었고, 일시적 실업상태였던 때부터 지금까지 

저소득층 유치원지원금을 전액받고 있다. E씨는 3남 1녀 중 

막내로서, 결혼초기에는 전세로 살다가 전세금을 사업자금으

로 써버린 후, 돌아가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살았는데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겨, 현재는 부인과 두 딸과 함께 처가살이를 

하고 있다. F씨는 3남 1녀 중 장남으로,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부모님이 쌀과 부식 등을 모두 보내주고 있으며, 

부인과 두 아들과 함께 1년에 월세 100만원의 단독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G씨는 3남 1녀 중 막내로서, 아직도 부모님에게 

간간히 용돈을 받고 있으며, 형제들은 모두 운전이나 재봉일을 

하는 서민들이고, 8년 전 사별한 후 남매를 데리고 영구임대아파

트에서 살고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중퇴부터 대학원 재

학까지 비교적 높았으며, 대부분 직업보유기간이 길어서 비교

적 안정적인 취업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 판매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파산 채무자들이 전문직이나 

기술직보다는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 

Sullivan 등(1997)의 보고와도 일치한다. 또한 여성은 2명이고, 

남성은 5명이었으며, 연령은 20대가 1명, 30대가 2명, 40대가 

4명이었다. 미혼이 2명, 재혼이 1명, 사별이 1명이었으며, 가구

원의 수는 1명에서 5명이었고, 주거상황은 5명이 월세, 나머지 

2명은 무상거주였다(<표 2>참고). 이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연령은 31~40세가 가장 많고, 청․장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졸이상이 88.1%로서 교육수준이 높다고 한 한국개발연구원

(2005)의 보고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한편, 2008년 1/4분기 

가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 가구주연령은 48세

이고, 가구원수는 3.3명이다(통계청, 2008).

연구대상자들의 건강은 모두 양호하였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매달 소득의 일부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

기 때문에 근로가 가능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파산신청자 중 대출금을 의료비에 사용한 

경우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한국개발

연구원, 2005), 국외의 경우도 의료문제가 파산선언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점(Domowitz & Sartain, 1999)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의 신청자와 개인파산의 신청자는 건강상

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Ⅳ. 연구결과

1. 심리적 특성

1) 부채사용에 대한 태도와 행동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부채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

였고, 부채변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빚은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절대로 안 쓴다.’와 같은 강한 태도보다는 

‘안 써야죠’나 ‘안 받고 싶다’의 그다지 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부채사용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실제 부채사용 

행동에 있어서는 A씨를 제외한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수행하는 도중에도 추가적인 부채를 사용하였다. 특히 

D씨의 경우 1차 면접시에는 ‘이번에 터득한 게 그거다. 자산관

리를 잘 해서 부채는 안 쓰도록 해야겠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는 친지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3차 면접시 

학원을 차리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자금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D씨 외에도 B씨와 F씨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대출)안 받고 싶은데, 이번에도 학원 차리면서, 오빠

가 5,000만원, 남편이 3,000만원 댔어요. 학원 난방기 계약

할 때 12개월 할부가 된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되더라

구요. 그 사람이 바로 ‘신용불량자세요?‘ 하더라구요. 다 

뜬다면서. 그동안 창피당할까봐 시도도 안 해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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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어찌나 창피하던지. 그래서 카드로 했어요. 남편카드를 

두 장 써요. 차 기름도 넣어야 하고...”(B씨)

“저는 시행착오를 해 봤으니까 확실한 일 아니면 안 

받아야죠. 이제는 계획 안에서, 혹시 잘못돼도 내 돈 다 

처분하면 갚을 수 있는 범위만큼만 받아야죠.”(E씨)

“많은 금액이 아니면 쓸 수 있죠. 지금도 애기 엄마 앞으로 

카드가 있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카드로 하니까 한 달에 

100만원쯤. 부족할 때는 카드론도 받아쓰곤 해요.”(F씨)

Thaler(1990)는 부채사용을 어렵게 하는 유동성 제약에는 

자본시장이 주는 제약과 개인들 스스로 부과하는 제약의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를 ‘부채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설명하였으

며, 단순히 빚지고 싶지 않은 가계가 스스로 부과한 규칙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부채에 대한 혐오감을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2) 부채변제에 대한 태도와 행동

부채변제의 경우에도 ‘내가 빌려 쓴 돈이니까 갚겠다’는 

경우는 F씨 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갚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

니까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부채사용에 앞서 개인회생절차를 고려한 E씨의 

경우는 개인회생절차를 금융계획의 도구(a financial planning 

tool)로 생각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한 

김경욱(2005)과 법률절차를 고려하고 불필요한 채무를 발생시

키는 경우를 ‘채무자 기회주의(debtor opportunism)’라고 한 

Whitford(1997)의 설명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염치도 없죠. 지가 빚이 1억 3천이 넘어서 나라에서 

그렇게까지 해 줬는데 이것도 못 지키고 연체를 하거나 

못 내면 너무 염치가 없는거죠.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죠. 

그래야 맘 추스르고 딴 일을 하든지 하죠. 안 그러면 맘이 

불편하니까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일단 

맘이 편해요.”(C씨)

“카드깡을 할 때는 일이 잘 안되면 안 갚을 생각이었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전에도 빚이 너무 많아서 

아~ 이거 얼른 한 번에 복구해야겠다 생각하고 한 거죠. 

안되면 회생절차 밟을 생각이었으니까. 이건(회생) 내야

죠. 솔직히 말해서 탕감도 해 준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자 갚다가 끝나겠더라구요.”(E씨)

“다 갚으라고 하면 다 갚으려고 했어요. 사무장에게 

돈이 생기면 더 주고 싶다고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데요. 난 정말 그러고 싶어요. 내가 쓴 

거니까.”(F씨)

부채 변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 경우는 F씨 뿐으로서, 

이는 파산 상황에 놓인 소비자들 중 일부는 평판 또는 도덕적인 

이유로 인해 채무를 갚고자 하는데 개인회생절차는 이를 가능

하게 한다고 한 Whitford(1997)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3) 현재지향적 시간선호

연구대상자들은 ‘내 세 가지 모토가 절약, 저축, 투자’라고 

한 D씨와 ‘현재와 미래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미래다. 애들 생각해서’라고 한 E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지

향적인 시간선호를 보여주었다. A씨는 소득 인상분의 향후 

사용처를 묻자, ‘친구도 한 번 만나던 거 두 번 만나고, 옷도 

더 사 입고 나를 위해 쓰고 싶다’고 하였으며, G씨는 본인의 

미래를 생각하면 재혼을 해야겠지만, 재혼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면서, ‘아이들이 중요하니까 현재가 중요

하다’고 하였다.

“현재 바쁘게 살다보니까 먼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

요. 지금 잘 살아야 되니까. 난 아등바등 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누릴 거 누리고, 즐겁게 살자는 주의죠.”(B씨)

“하루 하루를 편하게 사는 게 최고죠.”(C씨)

“여건이 되면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생계도 빠듯하기 때문에 현재도 힘들게 사는 

거죠.”(F씨)

연구대상자들의 소비태도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현재지향

적인 시간선호를 엿볼 수 있었다. 절약을 강조한 D씨를 포함한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쓸 건 쓰자주의’라고 하였다. 특히 C씨의 

경우 본인은 ‘쓰자주의’라고 하였고, 지난 달 스포츠카인 투스카

니를 전액할부로 구입하여 앞으로는 매달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자녀들을 생각해서 미래를 선택하겠다고 한 E씨의 경우도 

스스로 ‘난 소비성향이 강하다’라고 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대비보다는 현재의 만족을 더 중요시하는 현재지향적인 

소비태도를 보여주었다. 

“전 무조건 절약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부분은 

쓰고, 아니면 아끼죠.”(A씨)

“난 돈이 없어본 때가 없었어요. 그때도 전남편이 힘들

었지, 나는 내가 벌어서 잘 썼어요. 난 꼼쟁이가 아녜요. 

내가 옷을 좋아하거든요. 사고 싶은 옷이 있으면 그냥 



11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 119 -

사 버려요. 지금은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사죠. 언니들이랑 

식사를 하러 가도 항상 내가 다 내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할 정도에요.”(B씨)

“사실 전 지금도 소비성이 강해요. 횟집가서 적게 마시면 

10만원도 나오고, 비싼 술집가면 100만원도 넘게 나오고 

그러니까요.”(E씨)

이와 같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현재지향적인 시간선호 경향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김미라․김혜선, 2008)와 연체집단의 

경우(Lea 등, 1995)와도 같은 것이다.

4) 불완전 자기통제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완전

한 자기통제를 보여주었다. A씨의 경우, ‘그동안 가족이라 믿고, 

명의도 빌려주고 보증도 서줬는데, 무방비상태로 당했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면접완료 후에 

어머니가 새로운 가게를 시작하게 되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개인회생절차상 변제계획 인가 후 수행 중에 채무자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문의해왔고, 또 최근 친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종신보험을 들어서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F씨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험들을 

중도해지하여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였으나, 최근에 보험에 

가입하여 한 달에 35만원을 납입하고 있다.

“나도 평소에는 그 사람(전남편) 돈 문제에 말려들지 

않아야지 하고 다짐했었는데, 그때는 들어보니까 될 거 

같더라구요. 말을 보통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려든거

죠.”(B씨) 

“그때는 그게 좋았어요. 이리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누구 탓을 할 일이 아니죠. 내가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저질러 버린거죠.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

어도 지금처럼은 되지 않았겠죠.”(C씨) 

“속된 말로 일확천금을 노리고 한 거죠. 그게 돈 회전이 

빠르다고 해서. 잘 되면 한탕이고, 못되면 꽝인거죠. 알고 

시작했어요. 그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그래도 안 될 거는 생각 안하고, 되겠지에 강하게 집착을 

했죠.“(E씨) 

“번만큼만 쓰면 되는데, 소비도 계획없이 했고, 한꺼번

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중간에 일 있을 때 미리 

준비를 못하면 이쪽저쪽에서 빌리게 되고... 그러다보니 

무리가 가고...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쓰니까 조금 나태해

졌죠. 부족하니까 카드론도 쓰고, 안 되는데 하면서도 

대부업체까지 갔으니까...”(F씨) 

“돈은 마약과 같아요. 한 번 맛들이면 안 쓰고는 못 

배기죠. 한정없이 쓰고 싶어요. 소개소하면서 좀 여유가 

있을 때는 호주머니에 500만원씩은 가지고 다녔어요.”(G씨) 

A씨와 C씨, D씨, F씨는 관련된 금액이 클 때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 더 노력하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씩 자주 발생하는 

경우 자기통제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하는 Bar-Gill(2004)의 연

구와 파산이 마지막 탈출구가 될 때까지 매달 조금씩 카드빚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Sliders’로 묘사한 

Sullivan 등(2000)의 연구에서와 같이, 비교적 적은 금액을 수차

례에 걸쳐 누적하여 파산에 이르게 됨으로써, 불완전한 자기통

제로 인해 스스로를 어려운 재정상황에 빠져들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부채사용에 비교적 허용적이고, 시간선호에 

있어 현재지향적이며, 자기통제력 부족 등의 심리적 특성들이, 

개인이나 가계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과소평가하게 하고, 잘못된 

계획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적 특성

1) 소득의 증가와 지출

<표 3>은 연구대상자들의 가계수지와 자산상태를 요약한 

결과이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월평균가계소득은 미혼남성인 

C씨의 73만원에서부터 부부가 모두 수입원이 있는 D씨의 750

만원까지로 차이가 크며, 이 중 2007년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

구의 월평균소득인 약 368만원(통계청, 2008) 이상인 경우는 

B씨와 D씨이고, 학원을 운영하는 B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

소득이며, 대부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보다 소득이 

증가하였다. 

개인회생이 인가된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

할 수 있는데, 실직이나 의료비 등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변제계획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을 합리적인 수준으

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승급으로 

인한 급여인상과 같이 어느 정도 예상가능한 수준이라면 변제

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큰 유산의 상속이나 소득원의 

변경처럼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면 변제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소득의 변경은 채무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나, 채권자

의 조사를 통해 제기될 수 있는데, 담당 사무장에 따르면, 개별 

금융기관은 개인회생이 인가된 개인채무액을 대상으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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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무를 하려 하지 않으며, 인가 전에도 개인회생의 초창기에는 

채권자인 은행에 불합리한 제도라는 생각해서 ‘낭비로 인한 

것이므로 불허가 해 달라’는 식의 이의제기가 많았는데, 근래에

는 이의신청이 거의 없어서 이제는 대세로 받아들이는 경향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대부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연구대상자들의 소비지출을 포함한 월평균 지출은 87만원

에서부터 715만원으로, 2천만원가량의 차량을 전액할부로 구

입해 이번 달 처음으로 할부금을 지불한 C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흑자 또는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A씨의 경우 주거비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로 매우 높았다.

소비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30%~71%로서, 평균 51%(중위수 = 47%)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 1/4분기 가계조사 결과를 이용해 계산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84%(통계청, 2008)에는 물론이고, 개인회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개발연구원(2005)의 연구결과를 

이용해 계산한 73%에 비교해볼 때, 본 연구대상자들은 흑자 

또는 균형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소비지출이 매우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변호사와 사무장 모두 개인회생절차의 문제점으로 비

현실적인 생계비 산정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실제로 대학생 

두 딸과 무직의 배우자를 부양하는 여성 채무자에게는 본인 

외에 나머지 3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1인 최저생계

비로 70만원이 산정되었고, 결국 장기간 연체로 개인회생절차

가 폐지되어 채무가 원상회복되는 경우가 있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월평균 가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은 51~377만원으로서, 이 중 가용소득보다 

월 부채상환액이 더 큰 C씨의 128%를 제외하고는 최저 49%(A

씨)에서 최고 83%(F씨)를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가용소득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본 연구대상

자들의 경우 가용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2) 자산보유상태

D씨와 E씨의 경우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E씨의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주택 1채에 1/3명의를 

상속받은 것으로 ‘압류는 수도 없이 설정되었지만 공동명의라

서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고’, D씨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연체하지 않고 개인회생절

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할 수 있었다. 

매월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는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B씨와 

D씨의 두 경우 뿐이었고, 보험회사 측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

라고 한 C씨를 제외한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14만원에서 49만원

까지의 보험을 넣고 있었으나,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약관대출을 받아서 해약해도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다.

“남들은 왜 적금 같은 거 안하냐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적금같은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곤란해요. 말 그대로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할 때 적금을 깨는 거 보다,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게 낫죠. 보험도 안 

받아줘요. 받아 줘봐야 안 낼 수 있는 사람인데 받아주겠어

요? 시도도 해보지 않았어요. 노후 때매 넣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잘 아니까 꿈도 안 

꾸죠.”(C씨) 

또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5명이었는데, 급여의 압류

를 피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통장에 소득을 

모은 C씨의 경우는 780만원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4명은 

100~300만원 정도였는데, 이는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5%에도 미치지 않는 평균 54만원의 현금 및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 한국개발연구원(2005)의 보고보다는 많았

으나, 일반적으로 비상시를 대비해 예비비로 보유하고 있도록 

권장하는 소득의 약 3배라는 기준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

었다.

3)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의 규모가 1억 이하인 경우가 3명이었고, 1억 

이상인 경우가 4명이었으며, 최저 5,300만원에서 최대 약 2억까

지 분포되었다. 또한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회생채권의 

규모가 크며, C씨의 경우에는 소득에 비해 개인회생채권의 

규모는 상당해서, 연구대상자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11.5%의 변제율을 보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담보대출이

나 친지에게 빌린 돈 등 잔존 채무를 제외한 개인회생채권만으

로도 2006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액인 3,948만원(통

계청, 2008)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회생 신청

자의 중위 채무액은 1분위의 경우 3,965만원에서부터 10분위의 

경우 19,380만원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05).

월 변제액은 월평균 가계소득이 가장 많은 D씨 부부가 각각 

2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10년 동안 연체하지 않고 꼬박꼬박 

이자를 상환해온 F씨가 120만원으로서 액수도 가장 컷고, 변제

율도 90%로 가장 높았다. 변제계획시 소득을 사실대로 보고한 

A씨, E씨, F씨의 경우 각각 34만원, 100만원, 120만원으로 

소득을 낮춰서 보고한 연구대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매월 변제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자들의 변제율은 원금

의 10% 미만인 경우는 없었으며, 10~20% 미만이 3명, 20~30% 

미만이 1명, 30~40% 미만이 2명이며, 90%이상이 1명이었다. 

이는 개인회생 채무자의 약 50%가 원금의 30%미만을 변제하

며, 약 60%가 매월 40만원 미만을 변제한다고 한 김용철(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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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연구
대상자

월평균 소득

(배우자)

월평균 지출

(흑/적자)

주거비

(형태)

그 외 부동산

(가치)
저축 보험 예비비 회생채권

회생월변제액

(변제율)

부채잔액

(유형)

잔존 부채월

변제액

A씨 132
100

(흑자)

보증금 200

월 27(원룸)
- - 4 - 5,300

34

(38.5%)

800

(친지)
-

B씨
700

(공동)

653

(흑자)

보증금 1,300

월 6.5(아파트)
- 50 40 300 15,000

30

(12%)

1억6천

(친지)

1천

(차량할부)

150

(친지)

60

(차량할부금)

C씨 73
87

(흑자)

무상거주

(누나가게)
- - - 780 13,000

25

(11.5%)

2천

(차량할부)

40

(차량할부금)

D씨
600

(150)

715

(흑자)

보증금 2,400

월 35(아파트)

아파트

(7,500)
50 49 100 10,000

20

(12%)

- 부인도 20

약3,000

(주택담보)

780

(친지)

30

(금융)

70

(친지)

E씨
300

(0)

300

(-)

무상거주

(처가주택)

주택

(2,000)
- 20 300 20,067

100

(29%)

1,000

(친지)

1,000

(차량담보)

-

F씨
260

(70)

300

(흑자)

1년 100

(주택)
- - 35 - 8,000

120

(90%)

6,000

(친지)

10

(친지)

G씨 210
210

(-)

보증금 580

월 6.8(영구임대)
- - 15 200 6,500

35

(32%)

200

(기타)

110

(비용)

<표 3> 연구대상자들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의 보고와도 일치한다.

4) 개인회생채권 외 채무

모든 연구대상자들은 개인회생채권을 제외하고도 잔존 부

채를 가지고 있었다. A씨의 경우 변제를 수행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고 판단

한 친오빠가 친지에게서 빌린 800만원을 갚아달라고 요청하여 

다음 달부터 갚아나갈 계획이며, B씨의 경우 전남편이 큰언니에

게 빌린 1억에 대해 매월 100만원씩 상환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친구의 5,000만원과 작은 언니의 1,500만원에 대해 개인회생절

차를 수행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환하고 있다. F씨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명의로 총 5,000만원을 대출받아 빚을 갚는

데 썼는데, 아버지가 거의 다 갚으신 상태로서, F씨는 이에 

대해 갚기를 포기한 상태이다.

이상과 같은 부채가 연구대상자들에게 주는 부담을 파악하

기 위해, 소득 대비 부채(주택담보대출 포함) 비율을 계산한 

결과 153%~1712%로서, 가장 높은 소득을 보고한 D씨의 경우

가 가장 낮았으며, 가장 낮은 소득을 보고한 C씨의 경우가 

가장 높은 아이러니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평균 648%(중

위수 = 381%)로서, 2007년 말 우리나라 전체가계의 148%에 

비해 4배 이상 높았으며(한국은행,2008), 2004년 개인회생 신청

자의 부채부담 수준인 460%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 2005).

연구대상자들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73만원에서부터 750만

원까지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사적으로 중류층

이 소비자파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 Sullivan 등(1994)

의 연구나, 개인회생의 경우 전 소득 분위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10분위 중 3∼7분위의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아서 개인 부실 채무의 문제가 일부 저소득 계층에 고립된 

문제만은 아니라고 한 한국개발연구원(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의 가계수지는 현재 개인회생절차의 월 

변제액과 잔존 부채의 월 부채액을 포함하고도 대체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보유 자산이 거의 없음을 고려할 때, 만약 다른 촉발사건

(trigger events)이 발생하여 현재와 같은 현금의 흐름을 방해한

다면, 개인회생제도의 목표인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제적인 

갱생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과채무 발생경위 

채무발생의 원인과 채무액의 크기를 살펴보자. 본 연구대상

자들의 경우, 4명은 본인이나 가족원의 사업실패로, 나머지 

3명은 각각 유흥으로 인한 과소비, 일시적인 실직, 생계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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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유흥비 일시적실업 생계비

A씨 B씨 E씨 G씨 C씨 D씨 F씨

가족 가족 본인, 가족 본인, 가족 본인 본인
본인

(소득 < 지출)

<그림 1> 과채무의 주요원인

인해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채무가 

증가하였으며, <그림 1>은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1) 본인이나 가족원의 사업실패

A씨는 총 7,3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이 중 본인이 

사용한 것은 단 1원도 없다. 친오빠의 대출보증 3,500만원과 

금융채무불이행자인 어머니에게 대출받아준 1,000만원, A씨

의 모든 통장과 카드를 관리하던 친오빠가 만든 2,800만원의 

카드빚을 갚기 위해, 3년 동안 ‘서빙하는 알바’를 해서 매월 

오빠에게 약 100만원씩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연체를 이유로 

금융기관의 추심전화를 받자 송금을 중단하고, 보증건을 제외

한 3,800만원을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통해 당시 월급의 1/2인 

43만원씩 1년 8개월간 회복하던 중, 어머니의 가게물품대금 

300만원의 지급명령서가 가게명의자인 A씨에게 와서 법원을 

다니던 중에 마침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보내온 우편물을 

통해 개인회생에 대해 알게 되어, 총 5,300만원에 대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해 24회를 변제하였다.

B씨는 전남편의 사업실패로 31,0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

다. 전남편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성공리에 마쳐서 돈을 번 

다음, 아파트 분양을 맡으면서 B씨의 친지들에게 투자금을 

모았으나, 사기를 당해 모두 잃었다. 그동안 전남편이 이용한 

B씨와 B씨 언니들의 카드와 대출금이 1억 7천이었는데, B씨는 

자신의 부채가 아니라는 생각에 몇 년간 내버려두다가, 결국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시작한지 6개월이 되었다.

E씨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의료비로 빚을 지게 되자, 목돈을 

벌 생각에 부업으로 대출금 5천만원을 포함해 1억 5천만원을 

투자해 컴퓨터 프로그램 유통업을 시작하였으나, 동업자가 

도박에 빠져 ‘다 들고 잠적해버렸고’, 이후 부인이 3천만원을 

대출받아 시작한 옷가게도 실패하자, ‘한 번에 복구하기 위해 

조직폭력배와 줄이 닿는’ 친구와 함께 성인오락실(바다이야기)

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다가 검찰단속에 걸려 친구가 구속되어 

‘돈을 다 날렸다.’ 성인오락실을 시작하면서, 1․2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자 12장의 카드를 이용해 ‘카드깡’으로 

약 7천만원을 대출받았고, 총 2억 2천만원의 부채에 대해 1년 

이상 상환하다가 감당이 되지 않아 포기하고, 개인회생절차를 

밟아서 11회를 변제하였다. 

G씨는 오래 전에 은행대출과 친지들에게 돈을 빌려 옷가게

를 운영하였으나 사업부진에 이은 도난사고로 인해 실패하였는

데, 부인이 사망한 후 부인명의의 대출금 2,500만원과 친지들에

게서 빌린 돈은 다 갚았으나, 2년간 무직으로 있으면서 본인명의

의 5천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가 택시운전을 시작하면서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6회 변제하였는데, 당시 택시월급이 45만

원으로 월 75만원씩 변제하기가 너무 힘에 겨워 결국 탈락하였

고, 이후 몇 년간 추심에 시달리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지금까지 33회를 변제하였다.

“안 되면 회생절차 밟을 생각을 미리 하고 시작했어

요.”(E씨) 

“그때는 카드 8장으로 돌려막기로 이자만 계속 냈어요. 

일을 쫌 하면 쫌씩 갚고, 카드가 다 차버리니까 감당이 

안되더라구요. 하나 둘 막아봐야 의미없는 거니까 동시에 

한 번에 놔서 터트렸죠.”(G씨) 

2) 유흥 중독

C씨는 ‘거의 중독수준으로’ 유흥업소를 다니다가 카드대금

을 연체하게 되자 카드를 이용해 돌려막았고, 돌려막기가 불가

능해지자 대부업체대출, 카드대납, 카드깡 등을 이용하였다. 

퇴직금 1,800만원을 비롯해 모든 소득을 변제에 사용했고, 추심

업자들이 ‘헌병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 ‘갚고 못 갚고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빚으로 빚을 

갚았으나’, 잔여채무가 1억 3천(‘원금 절반, 이자 절반’)이었다. 

’워낙 액수가 커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담당사무장

이 카드내역서를 검토하여 유흥으로 인한 낭비가 심하기 때문

에 기각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개인회생절차를 권유하였고, 

C씨가 이를 받아들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60회중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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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였다.

3) 일시적인 실업

D씨는 2년간 실업상태로 있으면서, 생활비 때문에 친지들에

게 6,500만원을 빌려 썼고, 부부의 신용카드로 약 4,000만원, 

‘연예인이 광고하는’ 대부업체에서까지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가족에게 차용한 부채는 D씨 명의의 아파트를 한 채 주는 

것으로 모두 해결하고, 대부업체의 100만원은 제때 갚지 못해 

엄청 시달렸으나, 결국 이자까지 다 갚았는데도 아직 많은 

부채가 남아 있다. 그 중 ‘사채이자에 버금가는 이자에 이자’를 

포함해 약 1억원의 금융채무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등록하여 

변제하지 8개월이 되었으며, 주택담보대출금과 친지에게 차용

한 돈은 따로 변제 중이다. 

Sullivan 등(1994)의 연구에서도 파산자의 과채무가 일탈행

동의 결과가 아니라 불운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일시

적인 실업으로 인한 파산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였다.

4) 생계비부족

마지막으로 F씨의 경우, 지금은 월급이 점차 올라 약 4천만원 

가량의 연봉을 받고 있으나, 처음 8년 동안은 1,000만원~1,500

만원이었는데,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친지

들과 대부업체에서 빌렸고, 이를 카드를 이용해 돌려 막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자,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조정하

기 위해 일부러 연체까지 하였으나, ‘TV선전 많이 나오는 러쉬

앤캐시’에서 빌린 300만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변제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 

“전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니가 왜?’ 하고 물어보는데, ‘나도 몰라’라고 대답해요. 

정말 다 그냥 생활비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애들한테 쓴 거죠. 그게 십 몇 년 누적되다 보니까... 

회생할 때 8천만원이었어요. 이자는 거의 없어요. 연체를 

한 적이 없으니까. 카드 7개로 돌려치기로 10년 이상 끌어

왔죠. 그때는 정식직원인지 아닌지도 안 따지고 발급해줬

어요. 한도도 엄청 많았어요. 집에서(부모님) 많이 가져다 

갚았어요. 도로아미타불이지만. 은행에 갚은 것도 엄청나

요. 근데 완벽하게 안 막으니까 도로아미타불이더라구요. 

도로 같아요.”(F씨)

이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과채무의 문제를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로서, “다른 사람 따라하기(keeping up with the Joneses)" 

즉, 자신의 생활수준을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추기 보다는, 자신

보다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지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한 Norberg와 

Compo(2007)의 지적과 같은 경우이다. 

4. 진술의 진실성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사유서에 이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는가를 파악한 결과, 

C씨와 E씨의 경우 채무발생 원인에 있어서 사실과는 다르게 

보고하거나 또는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다. 먼저 

C씨는 유흥향락에 중독되어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사실을 

마치 친구의 사기에 걸려든 것처럼 진술하였고, 재산의 허위신

고는 면책취소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을 보고

함에 있어 친형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인의 자동차와 아버지의 

통장에 들어있는 780만원의 예금을 누락하였다. 

“사실 법원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여부를 판사 앞에서 

진술하게 되어 있어요. 나 얼마 받고 있다. 100만원을 

받는지, 200만원을 받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법원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C씨)

또한 E씨는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것이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이 손해될 이야

기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알려줘서’, ‘바다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적지 않았다. 

담당사무장은 이에 대해 개인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의 경

우 불허가 조건으로 사치, 낭비, 주식투자 등의 규정은 없으며, 

그런 부분이 크게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으므로 그런 내용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B씨와 D씨, G씨의 경우에는 채무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거짓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소득을 낮추어 신고하였

다. B씨의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후배가 자신도 그렇

게 했다고 하면서 ‘아는 학원의 교사인 것처럼 꾸며 소득을 

낮추라고’ 알려줘서, 당시 과외선생님으로서 약 450만원의 소

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0만원으로 신고하였다. 

D씨는 부부 모두 각자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소득을 

실제보다 더 낮게 진술하였다. 학원강사인 부인의 경우 당시 

130만원의 소득을 7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본인도 그런 식으로 

낮췄다.

“당시 내 소득은 5천만원 쯤?!! 얼마로 적어 냈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쫌 그러네요.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겁니

다. 사무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사무장에게 물어

보십시오.”(D씨) 

“본인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랬습니다. 제대로 하면 

상환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신청당시에는 저도 몰랐습니

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금융권에 있는 사람이라 

잘 알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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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인가 결정을 받았다면, 인가 

결정 후 발각이 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취소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개인회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담당 사무장)

G씨는 친구의 친구인 사무장이 소득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알려줘서, 당시 버스회사에서 정규직으

로 근무 중이었는데, 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소득을 낮춰 신고했으며, 개인회생절차 전에도 월급에 압류가 

들어오니까 회사측에 요청해 70%이상을 현금으로 받았었다.

“봉급에 압류가 들어왔죠. 지들도 손 못 대고 나도 손 

못 대고 그러고 있었어요. 회생 후에 풀렸어요. 근데, 그때도 

회사에다 말해서 일 안한 걸로 계산하고 통장으로는 30% 

정도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받았죠. 팔이 

어디로 굽겠습니까? 말하면 다 해 줍니다.”(G씨)

그 외 A씨와 F씨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개인파산절차가 면책불허가 요건

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그리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으며, 보고된 소득에 따라 

향후 5년간의 변제액과 미래 소비생활수준이 달라지므로, 소득

을 낮춰 진술하는 경향이 있었다. 담당변호사는 소득의 축소는 

재산은닉에 비해 양호한 것이라며,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대로 신고하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될 것이라고 하였고, 소득축소 신고에 대한 개입정도나 묵인여

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일반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당사자가 가져온 서류를 토대로 사무처리를 하는 것입니

다. 없는 것을 주장해 줄 수도 없고,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 같으니까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서류접수 대행이지, 검찰이나 수사

기관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도덕적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담당 변호사)

또한 미국의 2005년 개정 파산법이 변호사의 책임과 제재가

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의 

신청에 있어 실수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책임여부에 대해 질문

한 결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은 관련자가 다수로서 다른 

소송에 비해 2~3배로 복잡한 반면, 수임료는 낮아서 아예 이 

부분을 맡지 않는 변호사들도 많은 실정이라고 하면서, 여건이 

갖춰져야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

고 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채무

발생원인과 사회인구․경제적․심리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

로 파악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에 대해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정책적 및 교육적 제언을 

제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1. 재무관리교육과 재무상담에 대한 제언

경제적인 곤궁이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비자는 평소에 기본적인 

재무관리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 재무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책은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적절한 관리에 

있다(이기춘 등, 2003). 경제적인 의사결정의 반복적인 실패로 

인해 곤궁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에게도 현재

의 곤궁에서 벗어나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무관리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함은 두말할 나위

도 없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재무관리교육의 중요성은 인지하

면서도 시간부족이나 여유자금의 부족 등을 이유로 교육참여에 

대한 의도는 낮았다.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들이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무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2005년 개정된 미국의 파산법이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일정 정도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청 후에 재무관리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

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신용관련 교육

을 받은 적이 있는 G씨의 말처럼 ‘사람이 너무 많아서인지 

출석만 부르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각 소비자의 상황별로 

구체화된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노후대비를 포함한 재무계획

이나 저축행동도 없었고, 예산생활이나 재정적인 대화와 같은 

구체적인 금전관리기술도 부족했으며, 기본적인 재무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굳이 생활주기 가설(life-cycle 

theory)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인생의 중년기가 초년기와 노년

기의 소득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청․장년기에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인 곤궁이 현재 뿐만 아니라, 

이들의 노년기를 위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장 

차원에서,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와 잠재 채무자 그리고 부채

사용자에 대해 장기적인 재무계획과 구체적인 금전관리기술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이러한 재무관리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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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담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재무상담

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담기관의 부재를 지적하였으며, 

실제로 연구자에게 재무상담을 요청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재무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과거의 경제적

인 의사결정에서 했던 실수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배워서 다음

의 의사결정에서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 보다는,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중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언제든지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상담체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채에 대한 태도나 시간선호, 자기통제 등과 같은 심리적

인 특성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때, 재무상

담과 더불어 적절한 심리적 상담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2. 정책에 대한 제언

개인회생절차는 일정 정도의 고정소득이 있는 소비자가 과

다한 채무로 인해 변제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변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대안이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월평균가계소득은 대부분 우리나라 전체 근로

자가구의 월평균소득보다 낮았으나, 높은 경우도 있어서 어느 

한 계층 특히 저소득층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 Sullivan 

등(1997)의 지적처럼 ‘그들은 노숙자도 기초생활수급자도 전과

자도 아니며’, 단지 미래를 위한 대비보다는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통제력이 부족하여, 사업실패나 일시적인 실직, 

유흥중독, 생계비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평범

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본 연구대상자들은 비교적 젊은 고학력자들이었음에

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절차와 그 영향을 알지 못하고 상당기간

동안 ‘돌려막기’로 채무규모를 늘리거나 아예 방치하면서 문제

를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채무를 가진 개인이나 가계가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해 기본적인 생계가 위협받고, 

결국 빈곤층으로 추락한다면 추가적인 공공복지비용이 소요되

므로, 꼭 필요할 때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채무재조정에 관련된 제도들

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소비자정보제공 차원에서 필요

하다 하겠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제고되어야 한

다. 연구대상자들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자와 동일시

되어 마치 죄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고(A씨와 D씨)’, 

가까웠던 친구들이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으며(G씨), 이런 

경험들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점점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부정적인 사회적인 인식을 씌우는 것은, 파산자가 관련 제도를 

선택하는데 주저하게 하여 지연시간에 따른 비용을 발생시킴으

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결국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

들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해, 그들이 우리 사회체계 내에서 

성실하게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득이 될 것이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인 인식은 개인회생

절차의 채무자나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일부 기인한다.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스스로 또는 이미 개인회생절차를 수행 

중인 주변인의 도움이나 담당 사무장의 묵인으로, 채무발생 

원인을 진술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소득을 낮춰 신고

함으로써 변제액을 줄였다. 현행법상,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나면, 특별히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변제계획의 

수행동안 채무자의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지 

않으므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제계

획이 인가될 때 까지 의도적으로 이를 연기하여 더 낮은 소득을 

바탕으로 상환계획을 인가받고 난 후, 소득증대를 꾀하는 경우

도 있다. 따라서 변제계획의 인가 후 면책을 받기까지 일정 

기간마다 또는 무작위로 채무자의 경제적인 여건 변화를 조사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는 이유는 비

현실적인 생계비 산정 때문이기도 하다. 개인회생절차의 기본 

원리상 향후 5년간의 곤궁을 감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Lown과 Rowe(2003)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5년 

동안 예상치 못한 지출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는 자체가 비현실

적으로서, 비상시를 위한 대비없이 모든 가처분 소득을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고용시장의 불안정성과 경제침체를 고려

할 때, 탈락가능성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생계비의 부족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생계비의 

산정범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비상시를 고려

한 예비비를 공탁하게 한 후, 소득중단과 같은 비상시에 사용하

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담당변호사나 

상담자는 개인회생제도의 장․단점과 탈락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들이 소득을 낮춰 신고한 또 다른 이유는 개인회

생채권 외의 잔존 채무액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법원은 친지에

게 빌린 돈은 증여로 보고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다른 채무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기는 

하지만, 친지들에게도 계속 변제하고 있었다. 또한 회생절차와

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에 서는 개인회생채권에 담보부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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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의경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를 별도로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생계비 외의 모든 가용소득

으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별도로 

담보부채권을 변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산-대

부분의 경우 주거용이나 영업용인-의 매각으로 채무를 변제하

게 되는데, 이는 보유 재산을 유지하면서 소득으로 갚아나가도

록 하는 개인회생절차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지 않으며, 

채무자의 생계나 영업으로 인한 소득을 위협할 수도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나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있겠지

만, 거래관계가 명백하다면 변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 갱생이라는 개인회생절차의 입법취지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채무상담가의 

역할을 인정하는 미국의 경우처럼, 적합한 채무상담기관들을 

지정하고 채무자들로 하여금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에 앞서 의무

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채권자들로 하여금 상담을 통해 작성

된 변제계획을 받아들이도록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제출서류의 까다로움, 추

심 특히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문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로 인한 추가적인 채무문제 등이 제기되었으며, 금융정

책에 있어서는 규제완화로 인한 신용과다공급의 문제가 지적되

었다. 이에 대한 제도의 보완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임을 감안하더

라도, 표본의 수가 매우 작으며, 전국적인 표집이 아닌 지역적인 

제한점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인 연구이며,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인식과 이용이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보다 많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령이나 직업으로 구분한 집단별 개인회생채

무자의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소득계층이나 채무

자들이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시 법원에 제출하는 진술서를 분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개인회생제도의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 종단연구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회생계획 

수행의 지속여부와 개인회생채무자들의 경제적 및 심리적인 

상태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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